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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CP 시장 “큰손” 부상
SK에너지, CP 5000억원 발행 … SK케미칼도 수백억원 달해

SK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계열사인 SK에너지와 SK케미칼은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CP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6월18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총 3조원(전일 잔액기준) 이상의 자금을 CP

발행으로 조달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발행에 그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SK그룹의 주요계열사들은 모회사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2%대 금리에서 CP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단

기필요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SK에너지 5000억원, SK네트웍스 3000억원을 발행했으며 SK케미칼도 수백억원 대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단기 마케팅비용을 CP 등으로 조달하는 SK텔레콤은 1조1천억원의 CP 잔액(6월17일 기준)을,

SK C&C도 금융비용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8100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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